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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재규어 I-PACE 시승기

가속력+안정성…‘전기 SUV’의 통념을깨다

프리미엄 브랜드 재규어에서 선보인 첫 순수 전기 SUV인 I-페이스는 전기차의 미래를 현실로 앞당긴 듯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폭발적인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전기차 10만대 시대다. 현대·기아차와
한국지엠 등 국산차 브랜드에서 앞서 선보
인 전기 SUV들은 이미 상당부분 대중화됐
고 인기도 높다. 기아차의 니로EV나 현대
차 코나EV 등은 모두 실용성과 경제성을
강조한 모델들이다.

하지만 재규어에서 이번에 내놓은 브랜
드 최초의 전기 SUV I-페이스(PACE)는
태생부터 다르다.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
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
려한 디자인과 아찔할 정도로 강력한 퍼포
먼스를 갖춰 수입 럭셔리 SUV 시장의 또
다른 선택지로 등장했다. 18일 인천 영종
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송도 경원재
앰배서더까지 왕복 90km 구간에서 재규
어 I-페이스를 시승했다.

뀫퍼포먼스로 하나로 증명되는 I-PACE 가치
재규어의 전기 SUV는 과연 무엇이 다

를까. 그동안 경험했던 전기 SUV들과는
다른 차원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. 반신반
의하는 심정으로 I-페이스에 올라 고속도
로 구간으로 진입한 순간 의구심과 기대감
은 탄성으로 바뀌었다.

워낙 스포츠주행을 즐기는 성향 탓일 수
도 있지만 I-페이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는
‘실용적인 SUV?’, ‘경제적인 전기차?’ 등
기존 고정관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을 만큼
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졌다.

가속 페달에 끝까지 힘을 주기가 두려울
정도로 속도계의 바늘은 무섭게 치솟는다.

재규어의 고성능 스포츠카인 F-타입을 몰
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빠르다. 재규어 I
-페이스의 공식 제로백은 4.8초. 하지만
체감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
되는 것처럼 느껴진다. 가속페달에 발을
올리는 순간, 앞 뒤 축에 통합된 두 개의 영
구자석 동기식 전기모터가 순간 최대 토크
(71kg·m)까지 즉각 올라가기 때문에 가솔
린이나 디젤차량과는 또 다른 가속력을 경
험할 수 있다.

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. 놀라울
정도로 안정적이다. 어떤 속도에서도 허둥
대거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움직임은
조금도 느낄 수 없다. 당장 서킷에 차를 올
려 더 가혹한 퍼포먼스를 즐겨보고 싶다는
생각이 들 정도로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해
완성한 차체는 일반 도로에서는 어떤 과격
한 움직임에도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.

전기차의 또 다른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
이 완벽한 퍼포먼스는 그냥 얻어진 것이
아니다. 재규어가 참가한 포뮬러 E 레이
스카 I-TYPE을 통해 얻은 전기 모터스포
츠 데이터를 통해 독창적인 전기 모터와
프론트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, 리어 인테
그럴 링크 서스펜션의 이상적인 세팅 등

한 수 앞선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
있다.

네 개의 휠에 장착한 전자식 에어 서스
펜션은 시속 105km를 넘으면 서스펜션 높
이를 자동으로 낮추어 공기저항을 최소화
한다. 또한 전기차이면서도 500mm의 도
강 능력도 겸비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
갖추고 있다. 재규어 I-페이스만 가진 다재
다능한 매력이다.

첨단 사양도 충실하다. 평행과 직각 주
차 모두 지원하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,
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, 스티어링
지원이 포함된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을 전
모델 기본으로 적용했다. 또한 재규어 브
랜드로는 최초로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
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했
다. 장거리 주말 여행시 운전자의 피로도
를 줄여, 또 떠나고 싶게 만드는 SUV 본연
의 역할까지 만족시키는 셈이다.

이처럼 매력적인 성능과 사양을 구비한
재규어 I-페이스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
다. I-페이스는 EV400 SE/ HSE/ 퍼스트
에디션으로 나뉘는데 SE 모델 가격이 1억
1040만원부터 시작한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포뮬러 E기술담은완벽퍼포먼스
제로백 4.8초…오프로드 능력까지
자동주차 보조 등 첨단사양도충실

3월 29일 개막하는 ‘제12회 2019 서울모터
쇼’ 주제가 ‘서스테이너블·커넥티드·모빌
리티’(Sustainable·Connected·Mobility
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)로 결정
됐다. ‘2019 서울모터쇼’는 B2B 기능 강
화, 가족형 체험형 부대행사 확대, 전문성
있는 콘퍼런스, 포럼 등을 통해 더욱 진화
된 모터쇼로 선보일 예정이다. 또한 전통
적인 자동차 제조분야 외에 자동차와 IT가
융합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
행기술, 수소융합기술, 신재생에너지 등 각
종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자동차의 확장된
첨단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. ‘2019 서울
모터쇼’는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경기도
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.

혼다코리아가 2019년
형 대형 모터사이클
3종을 출시했다. X-A
DV는 온·오프로드를
넘나드는 액티브한 주

행성능 및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무장한 혁
신적인 콘셉트의 어드벤처 스쿠터다. 첨단
레이스 기술을탑재한 동급 최경량 슈퍼 스
포츠 모터사이클 CBR1000RR 시리즈도 새
롭게 선보였다. 슈퍼스포츠 ABS, 전자 제
어식 스로틀,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등 최
신 전자제어 장비를 채용했다. 함께 공개한
정통 네이키드 모델 CB1100EX은 업라이
트 라이딩 포지션 및 18인치 스포크 휠 적
용으로 도심 라이딩부터 장거리 투어까지
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. 원성열 기자

서울모터쇼 ‘이동혁명’ 선보인다

혼다코리아, 모터사이클 3종 출시

CBR1000R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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